
제주민속촌은 오는 11~12일, 18~19

일 산촌 목공예방 행사장에서 겨울

철 민속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

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속

촌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

한 호박죽 과 감저범벅 을 맛 볼

수 있다.

호박죽은 호박을 삶아 으깬 뒤 끓

이다가 찹쌀가루를 넣고 익혀 만든

죽으로, 비타민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감저범벅은 고구마를 활용한 제주

향토음식으로 제주지역에서 쌀이 귀

했을 때 끼니로 먹었던 음식 중의 하

나다. 김경섭기자

최근 5년간 제주 밭작물의 추이를 보

면, 노지채소 재배면적이 과채류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당근과 배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의 농업

면적조사 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

주지역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2016년

503㏊, 2017년 563㏊, 2018년 712

㏊, 2019년 865㏊ 등으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과채류에는

오이, 참외, 수박, 토마토 등이 포함

된다. 근채류인 양파도 2015년 641

㏊에서 2016년 1566㏊로 정점을 찍

은 이후 줄곧 매년 1100㏊ 이상의 재

배면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당근과 엽채류인 배추의 재

배면적은 최근 몇 년 새 줄고 있다.

당근 재배면적은 2015년 1444㏊,

2016년 899㏊, 2017년 944㏊, 2018

년 864㏊, 2019년 720㏊ 등 전반적

으로 하향세다. 배추도 2015년 220

㏊, 2016년 377㏊, 2017년 460㏊,

2018년 255㏊, 2019년 241㏊ 등으로

부침이 심하다. 마늘은 최근 5년간

평균 2110㏊~2120㏊대를 보이면서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생산량에서 차

이를 보이며 가격의 변수로 작용하

고 있다.

월동무를 포함한 무 재배면적은

2015년 5706㏊, 2016년 5368㏊, 2017

년 6434㏊, 2018년 7746㏊, 2019년

6073㏊ 등으로 짝수해에는 증가하고,

홀수해에는 감소하는 일명 해거리

현상을보이고있다. 백금탁기자

올해 제주경제가 관광관련 서비스업

여건 개선과 제조업 및 농림어업의

회복 등에 힘입어 2%대 중반의 성장

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인구 증

가 둔화,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침체, 미 중 무역분쟁, 미 이란간 긴

장 고조로 인한 유가상승 등의 국 내

외적 환경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8일 본부 회

의실에서 가진 2019년 제주경제 평

가 및 2020년 여건 점검 브리핑에

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는 지난해 제주경제

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의

선전에도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부진

으로 0.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올해 제주경

제는 관광 등 서비스업 성장을 비롯

해 지난해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으

로 약세를 보였던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지난 2년 연속 급감에 따른 기

저효과로 반등할 소지가 높다고 분

석했다.

반면 건설업 분야의 경우 건축허

가면적, 건설수주액 등 선행지표 부

진에 비춰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

로 내다봤다. 2011~16년 고도성장

이후 조정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다 거주여건 악화로 순유입 인구가

줄고 있는 점도 건설업 부진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원활

하게 추진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은 제주본부는 중국인 단

체 관광객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

면 적용 등이 이뤄지면 제주경제 활

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

석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에 따

른 도민들의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기업의 채무부담 급증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재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미 이란간 긴장고조로 인한 유

가상승 등으로 국내외 관광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견지했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인구 순유입 증가, 건설투자 확

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뤄왔

지만 최근에는 외생적인 투입요소

중심의 성장동력이 약화됐다 며 앞

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업

의 고부가가치화, 기존 산업과 신산

업의 융합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20년 1월 9일 목요일6 경 제

8일
코스피지수 2151.31

-24.23
▼ 코스닥지수 640.94

-22.50
▼ 유가(WTI, 달러) 62.70

-0.57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90.47 1149.53 1EUR 1330.09 1278.19

100 1098.12 1060.36 1CNY 176.97 160.13

감귤 평균경락가(5㎏, 원) ▼ 6,100
-200

붐비는 LG전자 부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

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롤러블 TV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 재테크 핫 이슈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솔레

이마니 이란혁명군 사령관이 사

망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관련 소식을 반영하며 S&P 500

과 E-mini 선물은 하락하고 금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갈

등의 격화로 사우디 증시 역시 지

난 5일 2% 이상 급락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은 2015년

핵협정을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모스크에 적기를

게양하면서 보복을 시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혁명군 사

령관을 공격한 이후에 확전을 원

치는 않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재차

공격을 감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 일의 시발점은 작년 연말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로부터 공격을 받

았기 때문인데 1979년 테헤란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

질로 잡힌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대통령이였던 카터 대통령은 단

기간 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서 우유부단하다는 이미지를 얻

게 되었으며 결국 1980년 선거에

서 레이건에게 패배하였다. 이는

트럼프에게 강경노선을 보이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높다는 인식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이란이 보복

한다면 이란 내 52개 목표를 공

격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8일 이란이 미국의 군

사기지에 수십 대의 로켓탄을 발

사하였는데 공격 지점은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란의 ISNA통신은 순교자 솔레

이마니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

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긴장감

이 고조되면서 미국 S&P선물은

1%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전면전에 대

한 우려감이 기존보다는 올라갔

지만 아직까지 높지는 않다고 보

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유는 현재

이란의 경기가 전쟁 비용을 감당

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이

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게릴라식

타격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

며 미국은 이란의 거점에 대한 폭

격 가능성 정도가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과는 달리 단기적 조정을 예상

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번의 중동전쟁과 다르게 현재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

하면서 높은 벨류에이션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하

여 조정의 빌미가 되는 형태로 나

타날 가능성 역시 높다. 이란과의

충돌로 인하여 단기 변동성이 확

대된 가운데 이후에 경제지표 및

미국의 대응 등에 따라서 높은 벨

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

들의 매물이 지속 출회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던 심리지표들의 둔화가

빨라지게 된다면 경기 둔화를 자

극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

기적으로 미국 경제지표 둔화 가

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양

국의 전면전이지만 발생 가능성

이 이란의 보복공격에도 아직은

낮은 가운데 단기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

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 2%대 중반 전망

■ 최근 5년 제주 밭작물 추이 분석결과


